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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本研究主要探討臺灣華語音節末鼻音合流的語言變異之現象對於臺灣第二外語

(韓語)學習者的韓語音節末鼻音/n/, /ŋ/的認知影響。在強調系統性地分析學習者母語

與目標語，以解決外語習得中產生之母語干擾問題的對比分析理論中，過去針對華語

圈韓語學習者的韓語音節末鼻音/n/, /ŋ/混用問題的研究大多關注於標準中國語與韓

語音韻系統比較，而先行研究中也將韓語音節末鼻音/n/, /ŋ/混用問題歸因於華語的

音節排列組合之限制等音韻結構差異而造成的相關原因。然而這並未能解釋華語圈

學習者在學習韓語的過程中，對於華語與韓語中同時存在的音節/in/, /iŋ/仍出現音節

末鼻音/n/, /ŋ/混用現象之原因。因此基於此等原因，本文將探討母語對其第二外語

(韓語)之語言負向遷移相關的其他可能性。希望能適度地彌補先行研究中所未探討之

處。 

著眼於臺灣華語，本研究將探討臺灣韓語學習者韓語音節末鼻音的感知習得是

否受母語中音節末鼻音合流的語言變異之現象影響。為了探討兩者的相關性本研究

進行了感知實驗及口語實驗。 

第一個感知實驗為三擇一的音節末鼻音辨識實驗，受試者依照韓語檢定(TOPIK)

的通過級數招募了共二十二名臺灣韓語學習者(5 個 1‧2 級通過者/6 個 3‧4 級通過者

/11 個 5‧6 級通過者)以及兩名母語為韓語的韓國人參與此實驗。實驗刺激項是根據韓

語的音節末鼻音而製成。韓國人對於這個實驗展現了極高的辨識能力。而臺灣韓語學

習者則是對於母語中不存在的韓語音節末鼻音/m/表現相對高的辨識能力；對於母語

中有存在的韓語音節末鼻音/ŋ/則是表現較低的的辨識能力。這樣的結果應證了 Flege

的語言學習模式理論，依據其理論，母語與外語語音系統中「陌生音」可以建立新的

語音系統，故容易學習。然而在這個實驗中有觀察到臺灣韓語學習者對於韓語音節末

鼻音的感知會隨著結合的韻母不同，而展現不同的辨識能力與學習成長幅度，在臺灣

學習者辨識能力最低的鼻音/ŋ/的結果中，母語中不存在的韓語音節/ɨŋ/、/ʌŋ/等，觀

察到雖然在初級學習者展現較低的辨識能力，但是到了高級學習者看到有顯著的提

高，初級學習者較低的辨識能力歸因於母語音節排列組合之限制，但隨著接觸韓語的

時間增加而有較多經驗使他們能逐漸掌握。反觀母語中存在的韓語音節/iŋ/，雖然初

級學習者同樣展現較低的辨識能力，但到了高級學習者仍未見辨識識能力提高。 

該研究也進行了口語實驗探討臺灣韓語學習者在口語上的鼻音位置對比。受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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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鍵字：合流音變現象、臺灣華語鼻音韻尾、第二語言習得理論、韓語鼻音韻尾感知 

  

第二個口語實驗探討台灣韓語學習者在口語上的韓語鼻音終聲。受試者與感知

實驗受試者為同一批人。此研究結果顯示臺灣學習者對於韓語音節/in/發音準確率最

低，此結果與臺灣人母語中音節末鼻音合流相似的表現，依據臺灣華語音節末鼻音合

流相關的研究，臺灣人在口語上，當位在齒槽的鼻音/n/在/i/韻母的環境下，有將其

發音成/iŋ/的傾向，反之在感知上則會對/iŋ/有較低的辨識能力。總體來說，臺灣韓語

學習者在學習韓語音節末鼻音的過程中有受到母語的音節末鼻音合流的影響，雖然

只在特定韻母之環境下，但是可以看到其影響比起母語音節排列組合之限制更大，導

致高級學習者也未見顯著成長。這篇研究致力於探討臺灣語者因為母語的音節末鼻

音合流而導致了韓語音節末鼻音位置對比流失，藉此提供音變的共時證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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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ey words: sound change, syllable-final nasals, mandarin nasals merge, Second language 

acquisition model, Taiwanese learners of Korean 

  

The study aims at analyzing the acquisition patterns of Korean syllable-final nasals of 

Korean learners of Taiwanese who is getting through sound change in their L1 in terms of 

realizing syllable-final nasals. For the study, 21 syllable-final nasals in nonce word final 

position produced by a Korean native speaker are utilized for stimuli for the perception test. 

Twenty-Two Taiwan Mandarin learners of Korean participated in a 3-AFC identification 

experiment. (5 beginner learners, 6 intermediate learners, 11 advanced learner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mpared with alveolar nasal /n/ and velar nasal /ŋ/ which 

both exist in Mandarin, Taiwanese learners display a distinct higher accuracy in perceiving 

bilabial nasals /m/ in word-final position which cannot be realized in Mandarin in word-

final position. Second, the acquisition patterns of Korean syllable-final nasals are vowel-

dependent. Furthermore, Taiwanese beginner learners performed low accuracy in perceiving 

non-native syllable, but accuracy increased as the level of learning increased, while in the 

case of syllable combinations which also exist in Mandarin, though Taiwanese beginner 

learners also performed low accuracy in perceiving non-native syllable, but intermediate 

and advanced groups do not show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accuracy of syllable-final 

nasals in the different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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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대만 만다린을 모어로 하는 대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종성 

비음의 습득 양상을 지각과 산출적 차원에서 조사하여 그들이 종성 /ㅁ/, /ㄴ/, 

/ㅇ/의 인지와 산출 양상에 대한 모어 전이 현상을 분석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만다린을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가 종성 비음을 지각한 데 있어 모어의 음소 

합병 현상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지 학습자의 한국어 종성 비음 습득 양상을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현재 제 2 언어 학습에서 모어가 아닌 소리의 인지에 대한 이론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대조 분석 가설(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CAH)로 전제를 

기반으로 하며, L1의 음운론적 소리 대조가 적어도 제 2 언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제 2 언어 소리 인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한다(Flege, 1992; Best, 

1995). 모어와 다른 목표어의 음운체계는 발음 습득의 어려움과 쉬움을 예측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거나 학습자의 오류를 설명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어 종성 자리에는 /ㄱ, ㅂ, ㄷ, ㄹ, ㅁ, ㄴ, ㅇ/의 7개 소리가 올 수 있는데, 

만다린 음절 구조상에도 한국어 종성에 해당하는 위치에 [n]과 [ŋ] 유사한 음소도 

올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 만다린을 모어로 하는 학습자의 한국어 종성 비음 

습득과 관련한 대부분 연구에서는 한국어 치조 비음 /ㄴ/[n], 연구개 비음 /ㅇ/[ŋ]에 

해당하는 비음은 만다린 자음체계에 존재하며 만다린 음절말에서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종성 비음 습득에 다른 자음보다 학습자가 한국어 종성 비음 

/ㄴ/과 /ㅇ/을 학습할 때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예측하였다(이수영, 2020; 장해구, 

2012; 정미지, 2011; 김지혜, 2005 등). 그러나 실제 학습자의 습득 양상은 이러한 

예측과 일치하지 않으며 종성 비음/ㄴ/, /ㅇ/에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 

또한 적지 않다. 

 

김은주‧박기영(2018)에서는 이러한 예측과 습득 간의 괴리는 만다린과 한국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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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구조의 차이, 음소결합제약으로 인해 일으킨다고 하였다. 실제로 만다린을 

모어로 하는 학습자의 종성 비음 발음은 모어의 음소결합제약에 어긋나는 모음과 

말음이 결합한 한국어 음절에서는 정확성이 떨어지며 모어의 음소결합 규칙에 

부합한 모음과 비음 말음이 결합한 음절에서 종성 비음의 정확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김은주‧박기영, 2018; 장이쩬, 2017; 장해구, 2012 등). 그러나 선행 모음 

[i]로 이루어진 [in], [iŋ] 종성 비음 음절형의 경우는 한국어와 만다린에 다 있는 

음소와 음절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국어 발화에서 학습자에게 발음 오류가 

많이 보고되어 있다1. 이것이 모어 음운 체계가 제 2 언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언어 간 음운 체계의 대응만으로는 모든 오류양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듯이 지금까지 비음 종성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음운 

환경, 음절구조 그리고 음소결합제약 차원에서 학습자가 학습하기 힘든 음절에 

대해 예측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대만 만다린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음절이더라도 만다린 학습자가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모음 [i] 뒤에 비음 종성 [n, ŋ] 붙여 이룬 음절은 만다린에도 

존재하지만 대만 학습자가 이러한 음절을 발음할 때 [n]과 [ŋ] 서로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오류의 발생 원인을 밝히지 못하였으나 

대치 현상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데 머물렀다. 이 논문은 이런 점에 착안하여 

대만 학습자의 한국어 비음 종성 ‘ㄴ, ㅇ’이 포함된 음절 발음 오류 원인을 다른 

차원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오류 양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어의 소리 변화(sound changes)를 

간과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공시적 변이는 소리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화자가 가변적인 형태로 소리를 낼 때, 청자뿐만 아니라 화자도 그것을 

변형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화자와 청자는 이러한 소리 변형에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략을 형성시킬 수 있다. 또한 시간 지나면 소리 변화는 젊은 

세대와 늙은 세대 사이의 대조 음소의 표현과 음소 범주의 분화를 초래하기도 할 

                                                      
1  천이줜(2018) 산출 연구에서 실험단어 [신]빙이 [싱]빙으로 발음된 오류율은 40.7%에 불과하였다. 

한편 장해구(2012) 인지 연구에서도 모음[i]로 이루어진 어말 비음 음절 [in], [iŋ]의 오류율은 각 

70%와 80%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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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제 2 언어의 소리 습득은 화자가 이미 습득한 모어 체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어와 제 2 언어의 대응 관계에 따라 습득의 정도와 패턴이 다르게 

나타난다(Best & Tyler, 2007). 화자들이 모어와 목표어의 음성 범주를 대응시켜 

습득하는데 이처럼 화자의 음성 체계는 모어와 목표어의 음성적 유사성에 따라 

기존의 음성 법주를 수정하거나 새로이 형성하면서 끊임없이 범주의 재형성을 

한다는 것이다(김지영, 2018). 그러나 모어의 음성 범주에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모어와 목표어의 음소 목록 간의 차이만으로 근거해서 

화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습득해 나가는지 또는 그들의 인지 양상에 대해 

파악하려면 보완한 해석을 제출하기 힘들 수 있다. 

 

현재까지 제 1 언어(모어) 습득에서 형성된 지각적 정규화 전략(perceptual 

normalization strategies)은 제 2 언어 학습에 어느 정도로 전이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직 논의가 많지만, 모어 체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리 변화가 제 2 언어 

학습에서 학습자의 지각과 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밝힌 바가 있다. 

Ingram & Park(1997)에서 모어의 음소 합병은 비모어의 모음 인지와 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Ingram & Park(1997)에서는 당시 50대 

한국인들이 한국어 모음 /ㅔ/와 /ㅐ/를 구별하여 발음할 수 있지만 한국 젊은 층은 

그렇지 않다는 현상에 주목하며, 50대 한국인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삼아 호주 

영어의 단모음 [i: ɪ ꬱ e a:]의 인지와 산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에서 영어 경험이 있는 한국 젊은 층보다 영어 경험이 없는 50대 한국인들은 

영어 단모음 [ꬱ, e]를 더 잘 구별하여 인식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L1 화자의 모어 음소 범주가 L2 모음 인지에 미치는 전이 영향의 중요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모어 음소 범주에서 일어나는 음소 합병이 L2의 

인지와 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처음으로 

밝혔다. 

 

대만 만다린도 마찬가지로 소리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대만 만다린의 음절말 

비음 [n]과 [ŋ]이 합병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대만 만다린 비음 산출에 

관련한 음향적 연구에서는 대만 만다린 화자들이 음절말에 실현된 비음의 음향적 



‧
國

立
政 治

大

學
‧

N
a

t io
na l  Chengch i  U

niv

ers
i t

y

DOI:10.6814/NCCU202101633

 

11 
 

차이는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특히 젊은 L1 세대에서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한 정도로 보여주었다(Lai 2008; Tse 1992; Yueh 1992). 현편, 

인지 연구에서 대만 만다린의 음절말 비음 합병 방향은 선행 모음에 따라 다른 

것을 밝혔다. 현재 관련한 연구들에서 합병 방향에 대해 아직 논의가 많지만 대만 

만다린의 음절말 비음 합병은 모음 [i]와 [ǝ]로 이루어진 종성 비음 음절형 만에 

일어난다는 데 일치한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기존 연구에서 오류가 일어난 

한국어 종성 비음 음절형 [i]N 와 겹쳐 있다.  

 

그러나 이것이 L2 학습에 어떠한 상호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까지 해왔던 관련 

연구에서 간과한 부분이다. 학습자의 모어 체계에서 일어나는 소리 합병으로 인해 

혼동이 생기는 L1 음소 범주는 L2 학습할 때 지각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어떠한 양상으로 습득되는지 면밀하게 연구된 바가 없다. 지각과 산출은 

밀접한 영향이 있으므로 음절 내에서 선행 모음과의 결합 관계에 따른 비음 

종성의 지각 양상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만 학습자를 연구 대상자로 삼아 L1 학습자의 모음 

음성 변화를 비롯하여 음소의 범주화에 이르기까지 L2 습득이론을 바탕으로 대만 

한국어 학습자가 인지와 산출한 한국어 종성 비음에 대한 오류 양상을 살펴보고 

L1 인 대만 만다린이 한국어 습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대만인 학습자 모어에 일어나는 소리변화의 영향으로 한국어의 종성 

비음 /ㅁ, ㄴ, ㅇ/의 혼동 양상을 관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는 종성 비음과 

각각 선행하는 모음과의 결합에서 학습자의 L1 에 따라 어떠한 음운 환경일 때 

난도가 더 높은지, 학습 숙달도에 따른 습득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인지‧산출 

차원에서 다룰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대만 만다린과 한국어의 비음의 차이를 비교하고 대만 만다린에 

일어나는 음성 변화 즉 종성 비음 합병현상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에 Best의 

지각동화모델(PAM)과 Flege의 음성학습모델(SLM) 두 제2언어 습득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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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대만 학습자의 모어인 대만 만다린과 목표어 한국어의 비음 범주를 

어떻게 대응시키는지 또는 이에 대한 동화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여 

예즉하였다.  

3장에서는 음성 인지 실험에 대한 실험 절차와 방법을 대루는데, 실험 대상자는 

대만인 한국어 초‧중‧고급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이다. 한국어 무의미 단어의 

종성 비음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실험 문제를 설계하였다. 그 다음에 2장에서 

예측한 대마 만다린과 한국어의 종성비음 동화 패텐에 입각하여 실험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는 종성 비음의 선행환경 및 학습자 숙달도 수준별을 살펴봄으로써 

종성 비음 인지 정확도의 변화 추이는 어떠한지를 관찰‧분석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음성 산출 실험에 대한 실험 절차와 방법을 대루는데, 인지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들을 다시 대상으로 삼아 실험을 실시하였다. 한국인 모어 화자 

2명이 대만인 학습자의 발음이 올바른지를 판단하는 청취자를 담당하였다. 산출 

실험을 통하여 그들의 산출 양상을 통해 숙달도 수준별 지각적 차이가 산출에 

영향을 미쳤는지 L2 음성 인지와 산출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5장의 결론 

부분에서는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정리하고 논문의 의의 및 한계점 등을 다룰 

것이다. 

 

음성 인지와 발화 실험을 통해 대만 학습자들이 한국어 종성 비음을 학습할 때 

음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어와 대만 만다린의 발음 범주 

동화가 어떻게 일어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만 학습자가 한국어 종성 비음의 인지에 선행 모음에 따라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모음은 무엇인가? 

둘째, 음성 인지 실험에서 학습자가 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한국어 

종성 비음은 L2 습득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오류를 범하게 되는 이유를 L1의 

음성적 합병으로 일으킨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셋째, 산출의 양상은 어떠한지 또한 인지와 산출의 상관관계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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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한국어와 대만 만다린의 비음 
 

비음은 세계 언어에서 흔히 보이는 분절음인데, 언어마다 비음의 차이점이 남아 

있다. 대만 학습자가 한국어를 학습할 때 음성 범주를 어떻게 동화시킬 거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한국어와 대만 만다린의 비음의 특징, 차이점, 그리고 소리 

변화를 <표 1>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음위치  

양순 치경 연구개 음절형 종성 자리에 비음 

한국어 [m] [n] [ŋ] CVC [m, n, ŋ] 

만다린 [m] [n] [ŋ] CGVG/N [n, ŋ] 

     <표 1>한국어와 만다린의 비음 

 

한국어 음운 체계에 7개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그리고 19개 자음이 

있으며, 최대 음절 구조는 CVC(C=자음, V=모음)이다. 한국어에 비음은 양순 

비음 /ㅁ/[m], 치조 비음 /ㄴ/[n], 연구개 비음 /ㅇ/[ŋ] 3가지 있다. 한국어 

음절구조에서는 운두에 비음 [m, n]  2개 올 수 있으며, 운미에는 비음 [m, n, ŋ] 다 

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어 종성 자리에 비음 [m, n, ŋ]이 7개 단모음과 음절 

유형 VN으로 제약 없이 결합할 수 있다. 

 

대만 만다린 음운 체계에는 5개 모음 /i/, /ə/, /a/, /y/, /u/, 그리고 27개 자음이 

있으며, 최대 음절 구조는 CGVG/N (C=자음, G=활음, V=모음, N=비음)이다. 대만 

만다린이 한국어와 마찬자기로 비음이 [m, n, ŋ] 3 가지 있다. 그러나 음절 구조 

제약을 보면, 만다린 운두에는 비음 [m, n]만 올 수 있으며 운미에 올 수 있는 

비음은 [n, ŋ]만이다. 즉 만다린 음절말에는 한국어와 달리 양순 비음 [m]이 올 수 

없는 차이점이 있다. 이는 만다린의 종성은 한국어의 종성보다 결합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한편, 만다린 종성 자리에 비음 [n, ŋ]이 모음 /i/, /ə/, /a/, /y/, /u/와 결합할 

수 있지만, 그중에 /i/, /ə/, /a/만 음절 유형 VN으로 비음 [n, ŋ]과 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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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말에 비음 [n, ŋ] 합병 현상은 대만 만다린에 일어나고 있는 음성 변화 중에 

하나다(Fon et al., 2011; Kubler, 1985 등). 기존 연구에 따르면 대만 만다린에 음절말 

비음 [n, ŋ] 합병이 모음에 의존적인 현상이며, 모음 [i], [ə]와 음절말 비음 [n, 

ŋ]으로 결합한 음절 만에 합병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고하였다. 모음 [a]가 앞에 

오는 경우는 합병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운모의 적격성(rime 

harmony)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즉 선행 모음 [a]와 후설성을 가지는 종성 

비음이 동화되는 것이다(/an/→[an]; /an/→[ɑŋ]) (Hsieh et al., 2009; Lin, 2007). 그러나 

모음 [i], [ə] 뒤에 이루어진 두 비음 [n, ŋ]는 기존 연구에서 합병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하였지만, 이 두 소리의 합병 방향에 대해 연구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대만 만다린 음절말 비음의 합병 현상에 관련한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음절말 

비음 [n, ŋ]의 합병 방향에 대한 주장이 주로 3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방향 

합병이다. /ŋ/→[n] 합병 방향이 음절현 /i/N 과 /ə/N 에 둘 다 일어난다(Hung, 2006; 

Kubler, 1985; Yang, 2007; Yueh, 1992). 둘째, 양방향 합병이다. /ŋ/→[n]과 /n/→[ŋ] 합병 

방향이 음절현 /i/N 과 /ə/N 에 둘 다 일어난다(Chuang, 2017; Ing, 1985). 셋째, 문맥-

의존(context-sensitive)합병이다. 이 합병 방향은 선행 모음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모음 [i]가 앞에 오는 경우는 /n/→[ŋ] 합병되는 반대 모음 [ə]가 앞에 오는 경우는 

/ŋ/→[n] 합병된다(Chen, 1991; Fon et al., 2011; Hsu & Tse, 2007; Lin, 2002). 

 

기존 연구에서 합병이 생긴 이유에 대해 주로 성별과 나이 등 사회적 요소와 

연관되어 있다고 제시하였다. 대만에서 주요 사용하는 본토 언어인 대만 민남어도 

합병을 일으킨 요인으로 밝혀진 바가 있다(Kubler, 1985). Fon et al. (2011)에서 합병 

양상 /in/→[iŋ]와 /əŋ/→[ən]는 대부분 실험자에게 일관적으로 나타났지만 합병 

양상 /iŋ/→[in]는 민남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남부 지역 화자에게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Fon et al. (2011)에서는 남성 화자보다 여성 화자에게 비음 합병 

현상이 더 확산된다는 것도 밝혔다. 한편, Yueh (1992)와 Tse (1992)에 의하면 비음 

합병은 젊은 층의 음성적 개신(innovation)이라고 제시하였다. Yueh (1992)와 Tse 

(1992)의 연구에서 음절말 비음 합병은 대만 만다린이 제 1 언어인 젊은 화자들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민남어의 영향으로 인해 합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작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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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였다. 

 

 

2. 제 2 언어 습득 모델 
 

  본 절에서 제 2 언어 습득 모델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엎서 

언급한 한국어와 대만 만다린의 차이점과 음성 변화와 함께 고려하여 대만 

학습자가 한국어의 종성 비음을 학습할 때 비음의 음성 범주를 어떻게 

대응시킬지를 분석하여 예측하고자 한다. 

 

언어 간 소리 인지에 대해 가장 영향력 있게 수용되고 있는 모델은 Best의 

지각동화모델(Perceptual Assimilation Model: 이하 PAM)과 Flege의 

음성학습모델(Speech Learning Model: 이하 SLM)인데 이 두 모델은 비모어의 

소리가 모어 음소 범주에 어떻게 동화되는지에 대해 다루었다. Flege(1987)에서 

L1과 L2 음을 어떻게 대응시켜 지각하는지 그 대응 패턴에 따라 L2 음을 ‘동일한 

음(identical)’, ‘유사한 음(similar)’, ‘새로운 음(new)’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한다.  제 2 

언어 학습자에게 한 비모어 소리가 다른 소리보다 더 쉽게 수용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범주별 인지를 동등 범주화(Equivalence Classification)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는데 이 개념을 기반으로 L1과 L2 음소의 유사한 정도를 음성적 

근접도(Phonetic Approximation)나 조음거리에 대한 지각에 따라 L2 습득의 

난이도를 분석하였다. L1과 L2의 음성적 근접도나 조음거리가 가까울 수록 L1의 

간섭현상이 커서 정확한 L2음소의 습득이 어렵다고 보았다.(임영신, 2019) 

한편, Best(1994)의 지각동화모델은 L2의 학습 경험이 없는 L1 화자가 L2의 

소리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모델이다. PAM은 다른 SLM과 

달리 L1과 L2를 1:1로 대응시키지 않고, L2 음 두 개를 한 쌍으로 하여 L1 음과 

대응시켰다. 즉 L2 학습자가 두 개의 서로 다른 L2 음을 L1에 어떻게 

동화시키는지에 초점을 둔 것으로 L2 음이 L1 음과 어떠한 유사성을 갖느냐에 

따라 음성 습득의 난이도를 예측할 수 있다. Best(1995b)는 PAM을 6개의 

동화패전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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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Two-Category Assimilation) 

두 범주 동화 

두 개의 L2 음이 각각 다른 L1의 음에 

동화된다. 

CG (Caregory-Goodness Difference) 

범주 적합도 

두 개의 L2 음이 모두 하나의 L1 음에 

동화되는데 두 개의 L2 음이 L1 음과의 

유사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SC (Single-Category Assimilation) 

한 범주 동화 

두 개의 L2 음이 모두 하나의 L1 음으로 

동화되며  두 개의 L2 음이 L1 음과 

유사성에서 동일선상에 있다. 

UU (Both Uncategorizable) 

범주화 불가능 

두 개의 L2 음이 말소리로 인식되지만, L1 음의 

범주에는 동화되지 않는다. 

NA (Non-Assimilable) 

동화 불가능 

두 개의 L2 음이 모두 L1의 음성범주 밖으로 

벗어나고 말소리로 인식되지 않는다. 

UC (Uncategorized versus Categorized) 

비범주화 대 범주화 

두 개의 L2 음 중 하나는 L1 음에 동화되고 

다른 하나는 말소리로 들리지만, L1 음에 

동화되지 못한다. 

<표 2>Best 의 지각동화모델의 유형들(김지영, 2018) 

 

PAM의 6개의 동화패턴의 구별이 용이한 순서는 ‘TC> UC> NA> CG> UU> 

SC’이다. 

Best는 초기의 PAM을 L2 습득으로 일반화시킨 Best&Tyler(2007)의 수정된 

지각동화모델(PAM-L2)를 제안하였다. PAM-L2는 주로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학습 초기의 산출 오류는 대부분 부정확한 지각에서 비롯된다. 

PAM-L2에서는 기존의 6개의 패턴(TC, CG, SC, UU, NA, UC) 가운데 UC와 NA를 

제외하고 4개의 패턴(TC, CG, SC, UU)으로 수정‧보완하였다. TC의 경우에는 하나의 

L1 음과 두 개의 L2 음을 짝으로 대응시키는 방식에서 ‘한 개의 L2 음이 

대응하는 한 개의 L1 음의 음운적 법주에 지각적으로 동화되어 등가음으로 

인식한다고 정의를 변경하였다. 대신에 이 L2 음이 다른 L2 음과 대조되어 짝을 

이룬다면 TC나 UC가 되어 두 L2 음을 잘 구별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학습’이라는 요소를 받아들인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Flege의 SLM의 ‘동일한 

음’이나 ‘유사한 음’의 정의를 수렴한다(김지영, 2018:16에서 재인용).  

 

 

 

 



‧
國

立
政 治

大

學
‧

N
a

t io
na l  Chengch i  U

niv

ers
i t

y

DOI:10.6814/NCCU202101633

 

17 
 

3. 종성 비음 지각 난이도 예측 
 

앞에서 한국어와 대만 만다린을 대조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만 학습자 모어가 

한국어 종성 비음을 지각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여 SLM 과 PAM 이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각 난이도를 설정해 볼 수 있다. 

 

3.1 SLM 에 의한 예측 

 

IPA 대응 종성 비음  

한국어 
대만 

만다린 
유사성 설정 

/ㅁ/[m] /m/[m] 새로운 음 

/ㄴ/[n] /n/[n] 동일한 음 

/ㅇ/[ŋ] /ŋ/[ŋ] 동일한 음 

                <표 3> SLM 이론을 기준으로 한 지각 난이도 예측 

 

먼저 Flege 의 SLM 에 의하여 ‘동일한 음’은 L2 가 L1 과 동일한 IPA 기호를 

사용하며 음성적‧음향적으로 차이가 없는 음소로 동등한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대응하는 L1 음과 동일하게 조음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를 기준으로 한국어 종성 비음 /ㄴ, ㅇ/과 대응되는 대만 만다린의 

종성비음  /n, ŋ/[n, ŋ]은 ‘동일한 음’으로 분류하며 습득이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한국어 비음 /ㅁ/[m]의 경우는 대만 만다린과 동일한 IPA 기호를 

사용하지만 대만 만다린의 비음 [m]이 음절말 자리에 실현할 수 없으므로 차이를 

보이며 청취로 두 개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음’으로 보았다. 

 

3.2 PAM-L2 에 의한 예측 

 

다음으로 Best 의 PAM-L2 이론을 적용하여 대만 학습자가 한국어 종성 비음을 

학습할 때 모어와 일어날 동화 패턴에 대한 예측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 대만 만다린 동화패턴 예측 

/ㅁ/[m]              /m/[m] 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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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대만 만다린 동화패턴 예측 

/ㄴ/[n]              /n/[n] 

/ㅇ/[ŋ]            
SC 

          <그림 1>PAM-L2 이론을 기준으로 한 지각동화패턴 예측 

 

<그림1>은 대만 만다린 화자가 한국어 종성 비음을 습득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지각범주화를 도식화한 것이다. 먼저 한국어 /ㅁ/[m]의 경우는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에 있어서 다른 종성 비음 /ㄴ, ㅇ/과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서 어렵지 

않으므로 새로운 음성 범주(TC)를 형성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언급한 듯이 

여기 동화패턴 TC는 PAM-L2에 의해 ‘한 개의 L2 음이 대응하는 한 개의 L1 

음의 음운적 범주에 지각으로 동화되어 등가음으로 인식한다고 의미한다2 (김지영, 

2018). 이는 학습이라는 요소를 받아들인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Flege의 SLM의 

‘동일한 음’의 분류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한국어 /ㄴ, ㅇ/[n, ŋ]의 경우는 대만 학습자가 모어 종성 비음 [n, ŋ]의 

소리 변화인 합병 현상의 영향을 한국어 종성 비음 학습에 미치지 않은 경우, 

한국어의 /ㄴ/[n], /ㅇ/[ŋ] 종성 비음 쌍은 TC 동화 패턴으로 각각 대만 만다린의 

2 음으로 동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될 수 있다. 이 패턴에서는 두 개의 종성 

비음 인지가 종성 비음 /ㅁ/과 같이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만 학습자가 

한국어 종성 비음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동화 패턴을 예측할 때 단순히 

L1-L2 음운체계에 대응 음소의 여부만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만 만다린 체계에서 종성 비음 [n, ŋ]의 합병 현상이 일어나 대만 

화자들은 이 두 종성 비음을 구별해서 발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모어 종성 

비음 인지 메커니즘에 혼동이 있는 경우, 한국어의 /ㄴ, ㅇ/를 유사성에서 

구별하기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한 범주만 동화가 일어날 것으로 추측이 된다. 

따라서 모어에 종성 비음 합병 현상이 한국어 종성 비음 학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포함시켜 고려하면 한국어의 /ㄴ, ㅇ/ 종성 비음 쌍은 SC 동화패턴으로 

예측된다. SC 유형은 두 개의 L2 음이 한 개의 L1 음으로 동화될 때 각각의 L2 

                                                      
2  Only one L2 phonological category is perceived as equivalent(perceptually assimilated) to a given L1 

phonological category(Best & Tyl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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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 L1 음과 유사성의 정도가 같거나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SC 유형의 구별 정도는 매우 낮을 것이다.  

 

위에서 논하였듯 연구 목적은 L1 체계에서 일어나는 소리 변화가 L2 발음 

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찰하기 위한 것으로, 대만 만다린을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를 관찰 대상으로 삼았다. 한국어와 대만 만다린의 발음 체계 

차이뿐만 아니라 대만 만다린의 음성적 합병도 고려하여 대만 학습자들이 한국어 

종성 비음을 학습할 때 L1의 간섭현상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관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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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음성 인지 실험 
 

L1(대만 만다린)의 음성 변화가 L2(한국어) 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선행 모음에 따른 종성 비음 인지 정확도의 변화가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대만 한국어 학습자에게 인지 실험을 실시하였다. 

 
1. 실험 대상자 

 

본 실험의 대상자는 대만 만다린 모어 화자 22명, 그리고 한국어 모어 화자 

2명으로 구성되며 총 24명이다. 대만 만다린 모어 화자는 모두 대만 국립정치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부 수료생과 석사과정 연구생으로 평균 연련은 

20(19~24세)세이다. 한국어 숙달도에 따른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초급 통과자 5명, 중급 통과자 6명, 고급 통과자 11명으로 

선정하였다. 본고의 목적은 L1 종성 비음 합병 현상이 L2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 것인데 앞서 언급하듯이 민남어 등 본토 언어가 만다린 종성 비음의 

합병 방향에 다른 변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3  본 실험의 대상자는 모두 

대만 북부지역 출신으로 제한하였다. 대만인 대상자의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연번 TOPIK 급별 출신 학력 나이 성별 

1 초급 타오위엔 학부 2 학년 19 여 

2 초급 타이베이 학부 2 학년 19 여 

3 초급 타이베이 학부 2 학년 19 여 

4 초급 타이베이 학부 2 학년 20 여 

5 초급 타이베이 학부 3 학년 22 여 

6 중급 타오위엔 학부 3 학년 20 남 

7 중급 타이베이 학부 3 학년 20 여 

8 중급 타이베이 학부 3 학년 20 여 

9 중급 타이베이 학부 3 학년 21 여 

                                                      
3 Fon et al. (2011)에서 대만사람이 현재 종성 비음 합병 방향 주로 [in] → [iŋ], [əŋ] → [ən], [iŋ] → [in] 

3 가지 있다고 제시하였는데 그중에 [iŋ] → [in]는 남부지역에 사는 피험자에게만 일어나며 합병을 

일으킨 원인은 민남어의 영향으로 밝혀졌다. 본 논의는 인지 결과를 분석할 때 종성 비음 혼동 

양상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북부 출신 대만 학습자를 피험자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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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급 신베이 학부 3 학년 20 여 

11 중급 타이베이 학부 3 학년 26 여 

12 고급 타오위엔 학부 3 학년 20 여 

13 고급 지룽 학부 3 학년 21 여 

14 고급 신베이 학부 3 학년 20 여 

15 고급 신베이 학부 3 학년 20 여 

16 고급 타오위엔 학부 4 학년 21 여 

17 고급 타이베이 학부 4 학년 21 여 

18 고급 타이베이 연구생 24 여 

19 고급 타오위엔 연구생 22 여 

20 고급 타오위엔 연구생 23 여 

21 고급 신베이 연구생 23 여 

22 고급 타이베이 연구생 23 여 

    <표 4>대만인 피험자 상세 정보 

 

한편, 한국인 피험자는 대학 학부생으로 청취 능력에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다. 한국인 피험자가 본 한국어 인지 실험에서 모어 화자로써 대만 

학습자와 대조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또한 이들은 인지 실험에 참여한 

동시에 다음 대만 학습자의 음성 산출 실험에서도 청취 평가자로 첨여하였다. 

한국인 피험자의 정보는 <표 5>와 같다. 

 

연번 출신 직업 나이 성별 

1 서울 대학생 23 여 

2 충청남도 대학생 21 여 

    <표 5> 한국인 피험자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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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자료 

 

  ㅁ ㄴ ㅇ 

고모음 

ㅣ 차림 차린 차링 

ㅡ 차름 차른 차릉 

ㅜ 차룸 차룬 차룽 

중모음 

ㅔ 차렘 차렌 차렝 

ㅓ 차럼 차런 차렁 

ㅗ 차롬 차론 차롱 

저모음 ㅏ 차람 차란 차랑 

       <표 6>실험 자료 

 

한국어 종성 비음 인지 실험에서 사용한 실험 자료는 <표6>와 같다. 본 실험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자료는 3개의 한국어 비음(/ㅁ/, /ㄴ/, /ㅇ/)과 한국어 7개의 

단모음(/ㅣ/, /ㅡ/, /ㅜ/, /ㅔ/, /ㅗ/, /ㅓ/, /ㅏ/)을 내포하고 있는 한국어 무의미4  2 음절   

단어로 만들어졌다. 한국어 종성 비음 인지 실험의 음성 자료의 선정 시 연구 

범위인 한국어 종성 비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음절말 자리에만 비음이 올 수 

있게 제한하였다. 또한 실험 자료를 무의미 단어로 선정한 것은 대만 학습자인 

대상자들이 단어를 듣고 평가할 때 어휘편향간섭(lexical bias)을 배제하고 종성 

자리에 오는 연구 대상인 비음에만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 만들어진 무의미 

단어는 첫음절은 ‘차’로 설정하였으며, 두 번째 음절은 CVC구조의 초성(onset)은 

자음 /ㄹ/로 택하였으며, 중성(nucleus)은 7개 단모음으로, 종성은 3개 비음으로 총 

21개 자극어이다. 

 
 
 
 
 

                                                      
4  어휘편향간섭(lexical bias)을 배제하기 위하여 자극어를 다 무의미 단어로 선정하려고 하였지만 

실험 설계 상 자극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차림’처럼 무의미 단어가 아닌 어휘도 

포함되었다. 그렇지만 국립국어원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교육에 필요한 단계별 어휘 목록을 

선정하기 위한 어휘 빈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림’의 사용 빈도가 매우 낮고 교육 순위가 

뒤떨어진 단어이라고 한다. 또는 한국어 능력 실험에서 선정한 어휘목록에도 ‘차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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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절차 및 방법 
 

 인지 실험에 사용한 음성 자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준비하였다. 먼저 

조용한 장소에서 한국어 표준어를 구사하는 20대 한국인 대학생 2명(남 1, 여 

1)에게 실험 자료를 랜덤 순서로 각 자극어를 5번씩 읽게 하여 녹음하였다. 

녹음은 헤드 마이크(모델명:AKG C520L)과 음성녹음기(모델명:ZOOM H4N)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녹음된 음성파일은 컴퓨터에서 Praa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국인 화자가 녹음한 각 자극어는 5번 중에 잘 나온 음성을 하나를 선택하여 

자극어별로 남녀 각 21개 음성을 파일화하였다. 인지 실험은 E-prime3.0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는데 파일화된 남녀의 음성을 인지 실험에 모두 다 사용하였다. 

성별을 달리하고 한 사람의 파일만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피험자들이 같은 

음성에 익숙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험에 시작하기 전에 피험자들에게 실험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본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도 피험자에게 연습 문제 12개(남녀 음성 

파일 각 6개)를 실시하였다. 피험자들에게 실험에서 들리는 한국어 단어는 다 

무의미 단어이며, 들린 단어의 두 번째 음절말에서 나온 비음이 /ㅁ/, /ㄴ/, /ㅇ/중에 

어느 비음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본 실험에서는 총 4개 세션이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세션은 남성 음성 파일로 들려주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세션에는 여성 음성 파일로 들려주는 것이다. 각 세션에서 21개 자극어를 랜덤 

순서로 2회씩 피험자들에게 들려주고 음성이 나온 후 켬퓨터 화면에 /ㅁ/, /ㄴ/, /ㅇ/ 

3가지 선택항목(1. ㅁ 2. ㄴ 3. ㅇ)을 보이며 피험자는 음성을 듣고 단어의 

음절말에 /ㅁ/, /ㄴ/, /ㅇ/중에 어느 비음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해당 버튼을 누르도록 

하였다. 피험자들이 긴 시간 생각할 틈 없이 지각으로 대답하게 하기 위해 대답 

시간을 3초로 설정하여 3초 안에 대답을 안 하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48개의 답안(22명 피험자 × 21개 자극어 × 4차 반복)이 

수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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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및 분석 

4.1 비음종성의 인지 정답률 
 

선행 모음은 관계없이 종성만 정확하게 인지한 정답률은 다음과 같다. 

 

 

 

 

 

 

 

 

 

 

 

 

                          <그림 2>한국인 한국어 종성 비음의 인지 정답률 

 

 

 

 

 

 

 

 

 

 

              <그림 3>대만 학습자 한국어 종성 비음의 인지 정답률 

초급, 중급, 고급 학습자는 각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순으로 표시된다. 

 

<그림2, 3>은 대만 초‧중‧고급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종성 비음 

인지의 전체 정답률이다. <그림2>에서 보듯이 한국어 화자의 정답률이 3개 종성 

비음 모두 거의 100%에 닿을 정도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대만 학습자보다 현저히 

높은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 종성 비음 [ŋ]을 

인식함에 있어서 다른 종성 비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이 



‧
國

立
政 治

大

學
‧

N
a

t io
na l  Chengch i  U

niv

ers
i t

y

DOI:10.6814/NCCU202101633

 

25 
 

결과는 대만 한국어 학습자가 [m, n, ŋ] 중에 [ŋ]의 정답률이 가장 낮은 결과와 

일치하다. 이것은 종성 비음 [ŋ]은 통언어적으로 변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대만 초‧중‧고급 학습자의 경우는 정답률이 음운 환경에 따라 달라진 

것이 조사되었다. <그림3>에서 보듯이 대만 학습자 숙달도 수준별에 따른 3개 

종성 비음 [m, n, ŋ] 인지는 다 초급<중급<고급 순으로 학습자의 경험이 

증가할수록 종성 비음의 인지 정답률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각 

종성 비음의 정답률을 자세히 보면 종성 비음 [m]을 인식함에 있어서 대만 

학습자 초급에서 고급으로 숙달도가 향상되면서 정확성이 늘어났지만, 차이가 

크지 않아 모두 다 90% 이상 일관적인 높은 정확성을 보였다. 그에 비해 종성 

비음 [n, ŋ]의 경우는, 초급에서 고급으로 평균 정답률의 증폭을 현저히 보였다.  

 

한국어 종성 비음 3개 중에 학습자 모어인 대만 만다린에 실현할 수 없는 

한국어 발음 [m]의 경우는 초급부터 고급까지 높은 정확성을 보여서 음성범주가 

잘 형성된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에 반해 모어에 대응하는 종성 비음 [n],[ŋ]의 

경우는 초급 학습자들의 정답률 그다지 높지 않아 음성 법주가 잘 형성시키지 

못하므로 습득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것으로 해석이 된다. 

 

한편, 종성 비음 [n],[ŋ]을 인지함에 있어서 중급 학습자 80.3%, 81.5%, 그리고 

고급 학습자 92.2%, 91.2%로 각자의 정답률은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는데 반해 

초급 학습자 종성 연구개 비음 [ŋ]의 정답률이 치조음 [n]에 비해 17% 정도 

현저히 낮게 조사되었다. 한국어 종성 비음 [n],[ŋ]이 둘 다 대만 학습자 모어인 

대만 만다린에 대응되지만, 치조음 [n]에 비해 연구개음 [ŋ]을 인지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구별이 잘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구체적인 정답률과 

인지 양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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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선행 모음과의 결합에 따른 종성비음의 인지 

 

 

        <그림 4>한국어 모음과의 결합에 따른 종성 비음의 정답률 평균값 

세로축은 정답률인데 값은 0에서 1까지이다. 

        초급, 중급, 고급 학습자는 각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순으로 표시된다. 

 

<그림4>는 대만 학습자의 선행 모음별 결합의 난이도를 조사하고자, 선행하는 

모음과 후행하는 종성 비음의 결합 별 모음의 변별자질 [저음성]과 [후설성]을 

오름차순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4>를 보면, 초‧중‧고급 학습자들이 모두 중모음과 저모음 계열보다 고모음 

[i, ɨ, u](/ㅣ, ㅡ, ㅜ/)과 종성 비음 결합한 음절을 인식할 때 정확성이 더 떨어지는 

것(70% 이하)으로 나타났다. 또는 저모음으로 갈수록 종성 비음의 인지 정확성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선행하는 모음의 조음 위치가 종성 비음을 

인식하는 데 정확성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다음은 

선행하는 모음의 혀 위치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3가지 계열로 나누어 각 

선행 모음별 결합의 정답률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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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형 TOPIK 급별 

 초급 중급 고급 

 M M M 

고

모

음 

[i] 

m 0.95 1.00 0.86 

n 0.90 0.75 0.80 

ŋ 0.50 0.50 0.64 

[ɨ] 

m 1.00 1.00 0.95 

n 1.00 0.79 0.61 

ŋ 0.30 0.71 0.77 

[u] 

m 0.90 0.96 0.95 

n 0.75 0.75 0.80 

ŋ 0.65 0.79 0.77 

   <표 7>한국어 고모음과 종성비음 결합에 따른 정답률 평균값  

  M:평균값(0에서1까지) 

 
 

우선 고모음 계열 [i, ɨ, u](/ㅣ, ㅡ, ㅜ/)를 보면, 종성 비음 /ㅇ/과 결합한 음절인 

경우 /ㅁ, ㄴ/과 결합한 음절보다 정확성이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숙달도 수준별에 따른 각 고모음과 종성 비음 /ㅇ/의 정답률을 보면 고모음 각자 

상황이 다른 것을 보여주었다. 대만 만다린에 대응되는 고모음 /ㅣ/의 경우는 

종성 비음 /ㅇ/과의 결합음절의 정답률은 초급부터 고급에 이르기까지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그에 반해 대만 만다린에 대응되지 않은 /ㅜ/과 종성 비음/ㅇ/의 

결합음절의 경우는 초급 학습자가 정답률은 낮지만, 중‧고급의 정답률은 현저하게 

늘어났다. 이는 대만 만다린에 대응되는 음절인 [iŋ]은 고급으로 숙달도가 

향상되어도 습득이 원활히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밖에 다른 대만 

만다린에 대응되는 음절인 [in]의 정답률을 보면, [iŋ]과 달리 정확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in]과 [iŋ]는 똑같이 대만 만다린에 존재하는 

음절임에도 불구하고 인지함에 있어서 정확성이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음절형 TOPIK 급별 

 초급 중급 고급 

 M M M 

중

모
[e] 

m 0.95 0.92 0.98 

n 0.75 0.79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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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ŋ 0.65 0.88 0.68 

[ʌ] 

m 1.00 1.00 0.98 

n 0.85 0.88 0.98 

ŋ 0.80 1.00 0.91 

[o] 

m 0.75 0.88 0.86 

n 0.85 0.75 0.89 

ŋ 0.95 0.88 0.89 

   <표 8>한국어 중모음과 종성비음 결합에 따른 정답률 평균값  

 M:평균값(0에서1까지) 

 

다음으로 중모음 계열을 보면, 중모음 /ㅔ/과 종성 비음 /ㅇ/이 결합한 음절에서 

가장 낮은 정답률로 나타났다. 나머지 다른 중모음과 종성 비음의 결합은 대부분 

75%이상의 정답률을 보였으며 고모음 계열보다 중모음 계열과 종성 비음이 

결합한 음절을 인식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쉽게 습득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음절형 TOPIK 급별 

 초급 중급 고급 

 M M M 

저

모

음 

[a] 

m 1.00 1.00 1.00 

n 0.95 0.92 1.00 

ŋ 0.95 0.96 1.00 

   <표 9>한국어 저모음과 종성비음 결합에 따른 정답률 평균값  

M:평균값(0에서1까지) 

 

마지막 선행 모음이 저모음 [a]/ㅏ/의 경우는 후생하는 종성 비음[m, n, ŋ]과 

관계없이 모든 음절 결합이 초‧중‧고급 학습자들이 모두의 정답률이 100%에 닿을 

정도로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모든 모음 계열 중에 저모음 /ㅏ/로 이루어진 종성 

비음 음절의 습득이 가장 잘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음은 종성 비음 /ㅁ, ㄴ, ㅇ/에 초점에 두어 그들이 선행 모음과의 결합에 

따른 음절결합의 인지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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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종성 비음 인지 오류 양상 

 

 

  <그림 5>학습자 숙달고 수준별에 따른 선행 모음과 종성 비음의 결합의 음절 인지  

정답률과 인지 양상.  

피험자에게 인식된 종성 비음이 [m]은 연녹색, [n]은 녹색, [ŋ]은 진녹색으로  

표시된다. 

 

<표 10, 11, 12>는 각 선행하는 모음과 결합하는 환경에서 [m, n, ŋ]의 정답률과 

오류율을 제시한 것이다. 음영이 들어간 셀을 정확하게 인지한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정확성이 가장 떨어진 연구개 종성 비음 /ㅇ/이 포함된 음절에서는 대만 

학습자는 /ㄴ/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치조 비음 /ㄴ/이 포함된 음절의 

경우는 /ㅇ/으로 잘못 인지한 것으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한편, 양순 비음 

/ㅁ/의 경우는 오류 양상이 일관적이지 않으며 선행 모음의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양순 비음 /ㅁ/이 전설 모음과의 결합에서 치조 

비음 /ㄴ/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후설 모음과의 결합에서는 연구개 비음 

/ㅇ/으로 지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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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음 i ɨ u 

  m n ŋ m n ŋ m n ŋ 

초급 

m 95 5 0 100 0 15 90 20 10 

n 5 90 50 0 100 55 0 75 20 

ŋ 0 5 50 0 0 30 10 5 65 

na 0 0 0 0 0 0 0 0 5 

중급 

m 100 4.2 0 100 0 4.2 95.8 8.3 4 

n 0 75 46 0 79.2 20.8 0 75 13 

ŋ 0 20.8 50 0 20.8 70.8 4.2 16.7 79 

na 0 0 4 0 0 4.2 0 0 4 

고급 

m 86.4 0 0 95.5 0 36.8 96 14 5 

n 13.6 79.5 36.4 0 61.4 15.9 2 79 16 

ŋ 0 18.2 63.6 4.5 38.6 77.3 2 2 77 

na 0 2.3 0 0 0 0 0 5 2 

 <표 10>대만 학습자의 한국어 고모음과 종성 비음 오류 양상5 

 

중모음 e ʌ o 

  m n ŋ m n ŋ m n ŋ 

초급 

m 95 0 10 100 0 0 75 5 0 

n 5 75 25 0 85 15 0 85 5 

ŋ 0 25 65 0 15 80 25 10 95 

na 0 0 0 0 0 5 0 0 0 

중급 

m 91.7 0 4.2 100 0 0 87.5 8.3 0 

n 0 79.2 8.3 0 87.5 0 0 75 12.5 

ŋ 8.3 16.7 87.5 0 12.5 100 12.5 16.7 87.5 

na 0 4.2 0 0 0 0 0 0 4 

고급 

m 97.7 0 0 97.7 0 0 86.4 2.3 0 

n 2.3 81.8 31.8 2.3 97.7 9.1 4.5 88.6 11.4 

ŋ 0 15.9 68.2 0 2.3 90.9 9.1 9.1 88.6 

na 0 2.3 0 0 0 0 0 0 0 

<표 11>대만 학습자의 한국어 중모음과 종성 비음 오류 양상 

 

 

                                                      
5 가로줄의 /m, n, ŋ/을 세로줄의 / m, n, ŋ /으로 인지한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면 초급 학습자가 선행 모음 /i/인 경우에는 종성 비음/m/을 /m/으로 인지한 비율은 

95%이며, /n/ 5%로, /ŋ/ 0%로 인지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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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모음 a 

  m n ŋ 

초급 

m 100 5 0 

n 0 95 5 

ŋ 0 0 95 

na 0 0 0 

중급 

m 100 0 0 

n 0 91.7 4.2 

ŋ 0 8.3 95.8 

na 0 0 0 

고급 

m 100 0 0 

n 0 100 0 

ŋ 0 0 100 

na 0 0 0 

<표 12>대만 학습자의 한국어 저모음과 종성 비음 오류 양상 

 

4.4 논의 
 

인지 실험 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결과는 한국인 청취자의 인지 정확성이 3개 

종성 비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에서 모두 90%를 넘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인 L1의 음성 범주 체계에 종성 비음 [m, n, ŋ]이 존재하며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비음의 메커니즘이 잘 남아있으므로 3개 비음의 음성 범주 간에 음성 

위치 대조 등을 잘 유지하여 종성 비음 [m, n, ŋ]의 음성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각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반하여 대만 L2 학습자에게 한국어 

종성 비음 [m]을 잘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지만, 종성 비음 [n], [ŋ]은 인식함에 

있어서 혼동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n], [ŋ]이 모든 선행 

모음과의 음절결합에서 혼동 양상이 다 일관적이지 않아 선행하는 모음에 따라 

[n], [ŋ]의 인지 양상이 다른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한국어 종성 비음에 대한 

대만 학습자들의 인지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앞서 언급한 L2 습득이론의 관점에 

기반하여 대만 음소체계의 어떠한 요인이 L2 한국어 종성 비음의 인지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만 학습자가 한국어 종성 비음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 정확성이 비교적 

낮게 관측된 음소인 [n]과 [ŋ]은 대만 학습자 L1에도 존재하는 음소로써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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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어 화자처럼 L1에서 형성된 메커니즘을 통해 음성 범주 간 대조를 잘 유지하여 

구별될 수 있다고 기대되었으나 인지 정답률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선행 모음과의 음절결합에서는 음소결합제약으로 인해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음절보다 L1에도 존재하는 음절 [iŋ]은 초급에서 정답률이 50%로 

상당히 낮게 관측되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인지 양상을 보면, 대만 학습자가 L1에 존재하지 않은 

한국어 음절결합([ɨŋ], [uŋ], [eŋ] 등)은 초급 학습자에게 인지 정확성이 낮게 

나타났지만, 고급으로 숙달도가 높아질 때 정확성이 향상되어 습득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L2 습득 초기에 나타나는 L1의 간섭현상은 

Flege(1995)의 SLM이론에 따라 L2의 경험이 증가할수록 L1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새로운 L2 음소의 범주화가 형성되며 이로 인해 L2 음성 인지에 나타나는 오류가 

줄어들게 된다고 보았다. 그에 반해 한국어 음절결합 [iŋ]의 경우는 대만 학습자 

L1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지함에 있어서 초급 학습자부터 고급에 이르기까지 

인지 정확성이 높아지지 않아 습득이 원활히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인지 오류 유형을 보면, 한국어 음절 [iŋ]이 [in]으로 잘못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오류 양상은 Lin(2021)에서 대만 화자가 모어인 대만 

만다린 음절말 비음을 인식함에 있어서 [iŋ]이 [in]으로 합병 방향이 있다고 밝힌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Lin(2021)에 의하여 대만화자 음절말 비음을 발화할 때 

[in]과 [iŋ]이 [iŋ]로 발화된 혼동 경향이 있으므로 반대로 대만인이 대만 만다린 

음절말 비음을 청취할 때 [iŋ]이 [in]과 [iŋ]으로 인식할 혼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림6>참조). 

 

<그림 6>대만인 음절말 비음 산출과 인지 양상 

Perception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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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분석 결과를 통해 대만 학습자는 한국어 종성 비음 [iŋ]을 지각할 

때 모어에 일어나고 있는 종성 비음 합병으로 간섭을 받게 되어 [in]으로 

지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L1에서 일어나는 음성 

범주 변화가 L2의 학습 과정에 간섭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한편, 대만 학습자가 한국어 종성 비음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정확성이 가장 

높게 관측된 양순 비음 [m]은 초급에서 고급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더불어 각 선행 모음과의 음절결합에서 일관적인 높은 정확성이 

보였다. 이것은 양순 비음으로서, 모든 조건에서 지속적이고 뚜렷한 포먼트 전이 

(하강한 F1과 F2)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조음 위치가 대조된 음소보다 

인지 정확성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Weng, 2020). 다만, 

양순 비음 [m]과 선행 모음의 결합은 정확성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지만, 그의 

오류 유형을 보면 종성 비음을 인식한 데에 선행 모음의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순 비음 /ㅁ/이 전설성을 가지는 선행 모음과 결합하는 경우 

치조 비음 /ㄴ/으로 잘못 인식한 오류율이 더 높은데 반해 후설성을 가지는 선행 

모음의 환경에서 /ㅁ/이 연구개 비음/ㅇ/으로 잘못 인식한 오류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보였다.  

이밖에 대만 학습자의 정확성이 비교적 떨어진 종성 비음 /ㄴ/과 /ㅇ/을 포함된 

음절에서 모어에 존재하지 않은 음절결합을 지각할 때 그의 정답률과 오류 

유형은 선행하는 모음에 따라 다른 것도 보였다. 이는 비음을 구별하여 

지각하는데 있어서 선행하는 모음은 중요한 음향음성학적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은 선행 모음의 변별적 자질에 중점을 두어 종성 비음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고모음 계열에서 종성 비음을 인식할 때 정확성이 가장 낮으며, 

저모음으로 갈수록 정확성이 높아짐을 보였다. 이는 선행하는 모음의 변별자질 

[±저음성]은 종성 비음을 인식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다. 이에 대해 

Lai(2011)에 의하여 공명도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공명도 위계에 의하여 

고모음은 공명도가 낮은 반해 저모음은 공명도가 높다고 한다. 가장 낮은 

공명도를 가지고 있는 고모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에서 청취자에게 비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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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분명하지 않으며 구별하는데는 어려움을 더 많이 겪을 수 있다. 

이밖에 치조 비음/ㄴ/과 연구개 비음/ㅇ/의 인지 양상을 보면, 비음 [n]의 경우는 

결합한 선행 모음의 변별자질이 후설일수록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데 반해 [ŋ]은 

결합한 선행 모음이 후설일수록 정답률이 더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 연구인 Lai(2011)의 대만 만다린 비음 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대만인 화자가 음절말 비음의 인지 메커니즘이 조음음성학, 

청각음성학, 유표성 3가지 차원과 상호 영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7>참조). Lai(2011)의 연구에 따르면 종성 비음을 인지에 대해 분석할 때 L1-

L2의 음소 목록(segment inventories)뿐만 아니라 조음적, 청각적, 그리고 유표성 등 

변인 다 포함시켜 분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음성적 범주가 

다른 목표어 소리들을 인지할 때 L1-L2 음소체계 차이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음향음성적 정보를 통합하여 변별해야 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Lai(2011)에서 제시한 3 차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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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음성 산출 실험 
 

본 산출실험을 통해 L1(대만 만다린)이 L2(한국어)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L2의 학습 경험의 증가에 따른 산출의 양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인지와 산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1. 실험대상자 및 실험자료 
 

본 실험의 대상자는 음성 인지 실험에 참여한 대만 한국어 초‧중‧고급 학습자 

22명과 동일하다. 선행 모음에 따른 종성 비음의 산출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실험 

자료는 한국어 단모음 고모음 /ㅣ/, 중모음 /ㅓ/, 저모음 /ㅏ/ 3개로 선정하였다. 

개별 단모음과 3개 종성 비음/ㅁ, ㄴ, ㅇ/으로 내포된는 2음절인 한국어 어휘를 

선정하였다. 음절 구성은 발음을 단순화시키며 연구 대상인 종성 비음에 집중하기 

위해 첫 번째 음절은 CV 구조이며, 두 번째 음절말에만 비음이 올 수 있게 

제한하였다. 또한 피험자가 비음이 연구 대상인 것을 눈치를 채지 못하게 비음이 

내포되지 않은 어휘도(바다, 미국 등) 필러(filler)로 읽기 목록에 넣었다. 한편, 

피험자의 자연스러운 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읽기 목록은 한국어 글자로 

피험자에게 보여주지 않고 대신 어휘에 해당하는 사진이나 그림과 영문을 힌트로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읽기 목록에서 목표 어휘는 9개(3개 단모음× 3개 종성 

비음)와 필러는 9개로 총 18개 한국어 어휘를 사용하였다. 목표 어휘와 필러  

목록은 <표13, 14>와 같다.  

 

 /ㅁ/ /ㄴ/ /ㅇ/ 

/ㅣ/ 조심 귀빈 고딩 

/ㅓ/ 초점 사전 우정 

/ㅏ/ 소감 시간 한강 

<표 13> 산출 실험 자극어 목록 

 

가을 가족 바다 

미국 사과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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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지하철 여자 

<표 14> 산출 실험 필러 목록 

 

2. 실험‧평가방법 
 

본 연구의 산출 실험은 대만 학습자의 녹음과 한국어 모어 화자의 청취판단 2 

부분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먼저 대만 학습자의 녹음은 조용한 장소에서 대만 

학습자가 한번에 한명씩 실험 자료 18개 읽기 목록을 랜덤 순서로 총 5번을 읽게 

하여 녹음하였다. 녹음 시작 전에 피험자들에게 1) 미리 읽기 목록을 알려주고 2) 

녹음할 때 한국어 글자 없으며, 대신 그림과 영문만 볼 수 있는 것도 가르쳐주며 

3) 발음 연습을 충분히 하도록 하였다. 피험자가 읽기 목록에 어휘 발음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확보한 후 녹음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녹음은 헤드 

마이크(모델명: AKG C520L)과 음성녹음기(모델명:ZOOM H4N)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녹음된 음성을 컴퓨터에서 Praa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만 학습자가 

녹음한 어휘 중에 9개의 목표 어휘만 잘라내어 편집하였고 피험자별로 어휘 

음성을 하나씩 파일화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음성 자료 총 990개(9개 

자극어× 5차 반복× 22명 피험자)가 수집되었다. 

 

대만 학습자의 한국어 종성 비음의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인 한국인을 대상으로 청취판단을 실시하였다. 청취 평가자는 본 논문에서의 

인지 시험을 먼저 받았으며, 총 2명으로 구성하였다. 이 2명 청취자는 대만 

초‧중‧고급 학습자의 녹음 자료를 모두 듣고 평가하였다. 이들은 대학 학부생으로 

청취능력에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다. 청취자들의 정보는 <표15>와 같다. 

 

연번 출신 직업 나이 성별 

1 서울 대학생 23 여 

2 충청남도 대학생 21 여 

        <표 15> 한국인 청취 평가자 

 

청취 판단에서 사용한 음성 자료는 대만 초‧중‧고급 22명 학습자의 발음 자료 

총 990개 음성 파일이다. 청취판단지는 음성 파일의 번호를 표시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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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한 음성 파일의 2번째 음절말 발음이 한국어 3개 종성 비음 중에 어떠한 

비음으로 들리는지를 대응되는 번호 옆의 공란에 직접 명시하도록 하였다. 

청취판단은 조용한 장소에서 1명씩 실시하였다. 먼저 청취자에게 청취판단지를 

나누어주고 평가 방법에 관해 설명해 주었다. 청취자들에게 대만인 한국어 화자가 

발음한 어휘를 듣고 2번째 음절말에 어떤 비음으로 들리는지를 음성 파일에 

대응되는 번호 옆의 공란에 직접 명시하며, 종성이 탈락된 경우에 ‘X’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음성 자료 소리의 크기는 청취자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적당한 

크기로 직접 조정하도록 하였고 이어폰을 통해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다. 평가 

시간은 필요한 만큼 춘분히 제공해주었다. 2명 한국인 평가자가 둘 다 첫 번째 

한국어 종성 비음 인지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그들의 정답률이 거의 완벽한 

정도로(90% 이상) 나타났으므로 종성 비음 인지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평가 결과는 2명 평가자의 평가가 일치하느냐에 따라 ‘옳다’, ‘틀리다’, ‘실수’ 

3가지 판단으로 평가 결과가 되었다. 2명 평가자의 평가가 둘 다 음성 파일의 

발음이 해당 어휘와 일치한다고 하는 경우에 그 음성 파일의 발음이 ‘옳다’로 

판단이 되는 데 반해 2명의 평가자가 둘다 음성 파일과 해당 어휘가 다르다고 

하는 경우 그 음성 파일의 발음이 ‘틀리다’로 판단이 된다. 그러나 2명 평가자의 

평가가 서로 다른 경우, 그 음성 파일의 음성파형과 스펙트로그램을 통해 

음향음성학적으로 발음의 정확성을 분석하여 확인하였다. 한편, 피험자가 실수로 

다른 단어로 잘못 읽는 경우 ‘실수’로 판단이 되어 결과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스펙트로그램에서 모든 비음의 포먼트 F1 주파수가 매우 낮은 특징을 보인다. 

또한 양순 비음, 치조 비음, 그리고 연구개 비음 3개 조음 위치가 다른 비음을 

구별함에 있어서 F2 포먼트 전이(Formant Transition)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이다. 

<그림8>에서 보듯이 같은 선행 모음 [i]가 오는 음절에서 양순 비음 [m]의 경우는 

F2 포먼트 주파수가 하강하는 것으로 나타난 음향음성학적인 특징이 있는 반면에 

치조 비음 [n]의 경우는 F2가 평평한 모양이 나타난 특징이 관찰되었다. 한편, 

연구개 비음 [ŋ]의 경우 포먼트 F2와 F3가 합쳐진 연구개 핀치(velar pinch)를 

가지고 있어 연구개음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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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m         i  n           i  ŋ 

<그림 8 > 종성 비음 [m, n, ŋ]의 대표적인 스펙트로그램 모양 

 
 

3. 실험 결과및 분석 

3.1 비음 종성의 산출 전체 정답률 

 

<그림9>은 대만 학습자의 한국어 종성 비음 산출의 전체 정답률이다. 

<그림9>에서 보듯이 저모음 /ㅏ/과 종성 비음이 결합한 음절들이 가장 높은 

정답률로 나타났다. 또한 중모음 /ㅓ/와 고모음 /ㅏ/는 후행하는 종성비 음에 따라 

산출의 정답률이 다른 것을 보여 주었다. 중모음 /ㅓ/의 경우에는 연구개 비음 

/ㅇ/과 결합할 음절의 발음 정확성(83.7%)이 가장 낮은 반면에 고모음 /ㅣ/의 

경우는 치조 비음 /ㄴ/과의 발음은 가장 낮은 정답률(70.8%)로 조사되었다. 한편 

3개 종성 비음 중에 /ㅁ/의 산출 정답률이 모든 9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만 학습자의 구체적인 종성 비음 산출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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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대만 학습자 한국어 종성 비음의 산출 정답률 

 
 

3.2 종성 비음 산출 오류 양상 
 

<표16>는 선생하는 모음에 따라 각 종성 비음의 발음 양상이다. 선행하는 

모음이 고모음 /ㅣ/인 경우, 종성 비음 /ㅇ/이(100%) 다른 종성 비음보다 더 

정확하게 발음한 것을 보여 주었다. 대만 학습자 선행 모음 /ㅣ/과 후해 비음 

/ㅇ/이 들어있는 단어 ‘고딩’의 발화 스펙트로그램을 보면 앞서 언급하듯이 포먼트 

F2와 F3가 합쳐진 연구개 핀치(velar pinch)를 가지고 있어 연구개음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므로 정확하게 발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종성 

비음/ㄴ/(70.8%)이 가장 낮은 정답률이 조사되었다. 종성 비음/ㄴ/이 /ㅇ/(28.5%)로 

실현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탈락(0.8%)의 경우도 있었다. 또한 /ㅁ/(91.3%)는 

탈락의 경우가 없으며, /ㅇ/(5.4%)로 실현된 경우가 /ㄴ/(3.1%)보다 많았다. 

 

선행하는 모음이 중모음 /ㅓ/인 경우, 후행하는 종성 비읍 /ㅁ/(93.8%)이 올 때 

가장 정확하게 발음하였다. 종성 비읍 /ㅁ/이 /ㄴ/(3.8%), /ㅇ/(1.5%)로 실현되었으며, 

탈락은 1%로 나타났다. 한편, 종성 비음 /ㅁ/보다 /ㄴ/(86.9%)과 /ㅇ/(83.7%)의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종성 비음 /ㄴ/은 주로 /ㅇ/(9.2%)로 

실현되었으며, 탈락(4%)의 빈도가 모든 음절결합에서 가장 높은 것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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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비음 /ㅇ/이 /ㄴ/(15.5%)로 실현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ㅁ/(0.8%)로 실현된 

경우도 있다. 

 

마지막 선행하는 모음이 저모음 /ㅏ/일 경우, 후행 종성 비음 /ㄴ/과 /ㅇ/가 오는 

음절에서 모두 정확하게 발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성 비음/ㅁ/도 97.7%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는 /ㄴ/로 실현된 경우가 2.3%이다. 종성 자리에 비음이 

오는 음절에서 선행 모음 /ㅏ/로 이루어진 경우에 가장 잘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6>대만 학습자 한국어 종성 비음의 산출 정답률 

음영이 들어간 셀을 정확하게 발음한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피험자 실수로 다른 단어로 잘못 읽은 경우 ‘실수’에 분류된다.  

 
 

4. 논의 
 

대만 학습자가 한국어 종성 비음을 발화할 때 각 선행 모음별로 정확도가 

어떠한지 또한 그들의 종성 비음 인지가 발화에 반응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종성 비음 산출 실험을 실시하였다. 산출 실험을 통해서 드러난 결과는 [m, n, ŋ] 

3 개 한국어 종성 비음 중에 대만 학습자들이 [m]을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대만 학습자가 각 선모음이 종성 비음 [m]과 음절결합의 

인지 정답률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종성 비음 [m]의 인지 정확성이 

산출에 직접적으로 반응된 것을 볼 수 있겠다. 

 

한편, 결과에 의하여 종성 비음 [n]의 산출 정확도가 가장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선행 모음이 [i]가 오는 경우 [ŋ]으로 잘못 실현된 추이도  

보였다. [n]의 산출 결과는 인지 실험 결과와 다르지만 앞서 언급한 대만 만다린의 

선행모음 i ʌ a 

종성비음 m n ŋ m n ŋ m n ŋ 

m 91.3 0 0 93.8 0 0.8 97.7 0 0 

n 3.1 70.8 0 3.8 86.9 15.5 2.3 100 0 

ŋ 5.4 28.5 100 1.5 9.2 83.7 0 0 100 

탈락 0 0.8 0 1 4 0 0 0 0 

실수 3 0 0 0 0 0.8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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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비음의 발화 혼동 방향과 부합한다. 대만 화자가 모어 대만 만다린 종성 

비음을 발화한데 있어 선행 모음 [i]로 이루어진 종성 비음 음절은 [in]→[iŋ] 합병 

방향을 기존 연구에서 밝힌 바가 있다(Chen, 1991; Fon et al., 2011; Hsu & Tse, 2007; Lin, 

2002; Lin, 2021). 또한 대만 학습자 발한 종성 비음 [n]의 스펙드로그램을 보면 

비음의 음향음성학적 특징이 뚜렷하지 않아 다른 비음에 비해 탈락의 경우도 

많았다. 

이 결과에서 또한 흥미로운 것은 인지 실험에서 정확성이 가장 떨어진 종성 

비음 [ŋ]은 산출 실험에서 정답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인지 

실험에서 정답률이 50%에 불과한 음절 결합 [iŋ]은 산출 결과에서 정답률이 

100%로 조사된 것으로 큰 차이가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언급하였던 

Lin(2021)에서 대만 화자가 모어인 대만 만다린 음절말 비음을 발화함에 있어서 

인지 혼동 양상 [iŋ]→ [in]와 달리 [in]이 [iŋ]으로 합병 방향이 있는 결과와 역시 

일치한다( <그림10>참조). 

 

 

<그림 10>대만인 음절말 비음 산출과 인지 양상 

 

이상과 같이, 대만 학습자가 한국어 종성 비음을 발화하는 양상을 인지 양상과 

대조한 것을 종합해 보면 L2 발화하는 데 있어서 인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모어 발화에 혼동으로 영향도 받아서 발화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roduction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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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논문은 L2 습득의 과정에서 대만 학습자가 한국어 종성 비음을 지각과 

발화할 때 어떠한 오류를 보이는지를 L1 대만 만다리 종성 비음의 합병 현상과 

연관하여 살펴보았다. 대만 학습자는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초, 중, 고급으로 

나누어 종성 비음의 음성 인지와 산출 실험을 실시하였다. 한국어 모어 청취자도 

대만 학습자와의 대조 기준으로 인지 실험에서 포함하였다. 음성 인지 실험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는 한국인 청취자는 모두 정답률이 거의 100%에 닿을 정도로 

잘 지각하는 데 반해 대만 학습자는 한국어 종성 비음 [m, n, ŋ] 중에서 모어인 

대만 만다린 종성에도 있는 음소인 [n], [ŋ]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행 모음 환경에 따른 지각 양상을 살펴본 결과 대만 만다린에 있는 

음절결합인 [iŋ]은 초급에서 고급에 이르기까지 모두 낮은 정답률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똑같이 대만 만다린에 있는 음절결합인 [in], [an], [aŋ]은 정답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지각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을 보였다. 한편, 

종성 비음의 음성 산출 결과에서는 대만 만다린 발화 혼동이 많이 일어나는 

음절인 [in]은 정답률이 가장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성 비음이 탈락된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제2언어를 습득한데 있어서 

L1의 음성 합병이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1. L1 음소 합병현상과 L2 인지 및 산출 양상에 대한 결과 
   

본 연구의 인지와 산출 실험에서는 대만 만다린에 대응되는 음절인 [iN]은 

정답률이 가장 낮은 것을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학습자에게 나타난 오류 양상도 

대만 만다린의 비음 합병 양상과 부합한다. 이것은 대만 만다린에 일어나는 비음 

음소 범주 합병이 L2 한국어의 학습에 부정적인 간섭을 야기하여 오류를 

초래하게 된다는 분석이 이루어진다. 

한편, 대만 만다린에 부재하는 선행 모음과 종성 비음의 음절결합은 기존 

연구에서 논하였듯이 음소결합제약으로 음소가 출현하지 않는 환경에서 지각이 

더 어렵다고 해석하였다(김은주‧박기영, 2018). 그러나 대응하는 음절이 모어에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양쪽에 학습자에게 어려워하는 음절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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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각 음절에 따라 학습의 향상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결과에 차이가 난 

이유를 앞서 언급한 L2 습득이론의 관점에 기반하여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만 만다린에 부재한 모음과 종성 비음의 음절결합의 인지 양상을 보면, 

초급에 낮은 정답률을 보였지만 고급으로 학습 경험이 쌓였을 때 정답률이 

높아진 것을 보였다. 이러한 L2 습득 초기에 나타나는 L1 의 간섭현상은 

Flege(1995)의 SLM 이론에 따라 L2 의 경험이 증가할수록 L1 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새로운 L2 음소의 범주화가 형성되고 이로 인해 L2 음성 발화에 나타나는 오류가 

줄어들게 된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대만 만다린에 존재한 음절인 [iN]의 인지 양상은 초급부터 고급에 

이르기까지 정답률이 일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습득이론인 Best의 지각동화모델 

(PAM)의 의하면 두 개의 L2 음이 하나의 L1 범주에 등거리에 가깝게 동화될수록 

그 음성을 위한 다른 범주의 형성이 어렵게 되고 식별하거나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본 논문의 인지 실험에 관해서는 이러한 주장으로 

해석해보면, L2의 음소인 [n, ŋ]이 모어에 음으로 존재할 경우 학습자들은 그 둘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모어에 있는 음으로 대체시키게 되어 새로운 음성 범주(new 

phonetic category)가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체시키게 된 모어의 

음성 [n, ŋ]은 범주 합병이 일어나므로 결국은 PAM에 한 범주 동화(SC)가 되어 

L2의 음소를 식별하거나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지각 능력에 있어서 대응하는 음절이 모어에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각 음절 발달 정도에서 나타낸 차이의 원인을 L2 습득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제2언어를 습득한데 있어서 L1 

음소결합제약이 학습에 야기하는 부정적인 간섭보다 L1 음소 범주 합병의 간섭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 모어에 대응되는 음이 있다고 해서 

교수할 때 가볍게 넘어가거나 소홀하면 안 된다. 이는 학습자가 모어의 영향에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정확한 음성 습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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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음 위치 대조의 음향음성적 특징 

 

대만 학습자 인지와 산출 실험에서 L1에 대응되는 음절 중에 L1 비음 합병으로 

인해 종성 비음 혼동이 일어난 L2 한국어 [iN] 음절이 있지만, 혼동이 일어나지 

않아 잘 인지하고 있는 음절 [aN]도 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논하였듯이 L1 

대만 만다린에 비음 합병은 문맥-의존(context-sensitive)합병이라는 것과 부합한다. 

이처럼 대만 학습자 L2 한국어 종성 비음을 인지한데 있어 L1에 부재한 선행 

모음은 종성 비음과의 음절결합에서도 종성 비음 혼동이 일어나지만 다 혼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선행 모음 환경에 따라 종성 비음의 인지와 산출의 양상이 

다르다는 결과를 보였다.  

대만 학습자에게 저모음 계열에서 종성 비음을 가장 잘 인식하고 있으며, 

고모음으로 갈수록 정확성이 떨어짐을 보였다. 이는 음성음향학적의 관점에서 볼 

때 저모음이 높은 고명도를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인해 후행하는 비음을 비교적 

분명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후설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개 비음 [ŋ]은 같은 후설성을 가지고 있는 선행 

모음과 결합한 경우 학습자에게 높은 정답률이 나타난 데 반해 선행하는 모음이 

전설일 수록 정답률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학습자에게 L2 조음 

위치가 대립된 [n, ŋ]을 구별함에 있어 음향음성적 단서인 선행 모음의 전이 

정보가 중요하다고 파단이 된다. 

이로써 학습자의 복잡한 종성 비음의 인지 처리 과정은 단순하게 L1-L2 음소 

목록 차이만으로 해석하면 안 되며, 여러 음성음향적, 또는 조음위치 등 

상호작용도 같이 고려하여 분석해야 된다고 한 Lai(2011)의 견해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대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지각과 산출 차원에서 종성 비음 

습득을 조사한 연구들은 대부분 L1-L2의 음소체계 차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L1 음운체계에 L2와 동일한 음운이 있는 언어권인 대만 

학습자에게 L1에 대응되는 L2 음절과 대응되지 않은 음절의 습득이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각과 산출 차원에서 L1 음소 범주 합병도 일부 관여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를 더 온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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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대만 학습자가 L2 한국어 종성 비음을 인지하여 구별함에 

있어 어떠한 음성음향적 단서(formant transition, nasal murmur 등)에 더 의존하는지를 

밝히며 이는 L1에 대응되는 음절과 대응되지 않은 음절을 인지할 때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한 부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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